
나운영 제2수상집  '독백과 대화' 제5부 국민개창론  16

가요의 모작模作과 표절 

나    운   영

   

     「표절」이란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곡을 몽땅 또는 부분적으로 남모르게 가위질하는 도둑 행위를 말한다. 우

리나라에 있어서 어제까지의 히트곡이 오늘에 와서 표절곡으로 낙인이 찍혀 방송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점

점 늘어만 가니 이것은 절대로 묵인해 버릴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표절행위는 사기, 절도와 꼭 같게 다룰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표절문화를 추적한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게끔 되었으니 국내적

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큰 수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방송가요 심의

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절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하려 한다.

    표절에 대하여

    표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주로 일본 유행가의 곡 전체를 완전무결하게 베껴낸 것과 이것을 부분적으로 베껴

낸 것이 있는데, 전자는 어디까지나 의식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도둑질한 것이고, 후자는 지능적으로 가위질을 

해서 남들이 손쉽게 눈치챌 수 없게 사기한 것이다. 물론 곡 전체를 표절한 것과 부분적으로 표절한 것이 그 비

중이 다르다고 변명할 자가 있을지 모르나 도둑질과 사기는 결국 같은 파렴치한 행위요 우리 문화를 좀 먹는 범

법행위가 틀림없다. 한편 이에 대하여 표절 상습범들은 극구 변명하기를  「하루에도 십 수 곡씩 대중가요를 쓰다 

보니 우연히 같은 곡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고 말을 한다. 물론 이 말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곡

조 전체가 꼭 같거나 부분적으로 편집 조작해 낸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곡을 놓고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만 

버틸 수 있느냐 말이다. 차라리 좀 급해서 남의 것을 베꼈다고 깨끗이 자백하는 것이 신사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기야 대중가요란 절대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음악에 대해서 무식한 대중들이 가볍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가장 통속적이요, 가장 예술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보다 개성적이 아닌—말하자면 자연발생

적 노래인 까닭에 어쩌다가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일지 모르나 내가 논하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남의 것을 실례한 뚜렷한, 속일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이니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대 서울>이란 곡이 있다. 이 곡과 일본곡을 비교해 보면 <악보 1>에 있어서 제1, 제2소절과 제12소절은 리듬

을 앞당겼고 제4, 제13소절은 조금 고친 것뿐이고 제3, 5~11소절은 정직하게 베낀것이다. 이러고도 우연의 일

치니 창작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1)

     (2)



  

                                                     (1)은 일본곡 원곡이고, (2)는 표절곡이다.

    

    다음은 이보다도 더 양심적으로 표절한  <젊음의 찬가>란 곡을 소개하겠다. <악보 2>에 있어서 제1~16소절, 

21~26소절은 완전히 일본곡과 같고 다만 제17, 제18소절에서 리듬만을 고쳤고, 제19~21소절 첫 박자까지와 

제25, 제27, 제28소절은 약간 손질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표절이 아니라고 버틸 수 있

을까?

        (1)

        (2)

                                                                                                               (1)은 일본곡 원곡이고, 

                                                                                                               (2)는 표절곡이다.



    이번에는 <섬마을 선생님>이란 곡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악보 3>에 있어서 제1, 제2소절은 완전히 같고, 제3소절

부터는 상당히 고심해서 지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손질한 흔적이 눈에 띈다. 즉 이것은 일본곡을 놓고 일종의 변주곡變奏

曲아닌 변조곡變造曲(?)을 만들어낸 셈인데 그 솜씨가 대단한 데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이상 더 분석하고 싶지 않다. 이보다는 표절의 한계에 대해서 말해야겠다. 즉  「무엇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

느냐」에 대한 답변인데 이것은 소절 수만 가지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첫째로 첫 모티브(2소절)가 같아도 표절로 단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곡이란 첫 모티브에 의해서 작곡되는 법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3소절부터는 아무리 원곡과 다르다 하더라도 첫 모티브가 같으면 안 된다.

    둘째로 첫 모티브만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같은 부분이 많이 나오면 이것도 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 엄격하



게 말해서 표절의 한계를 완전히 밝힌다는 것부터가 그리 이로운 일이 못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뚜렷하게 규정 지어 놓는다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지능적으로 표절 

아닌 표절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작模作에 대하여

    표절과 꼭 같지는 않으나 좀 비슷한 것으로 모작이란 것이 있다. 원곡과 비교해 볼 때 박자표를 바꾼 것이라든가, 멜

로디를 조금씩 고친 것이라든가, 장조를 단조로 바꿔 버린 것 등은 모두 모작에 속한다. 물론 표절은 변명의 여지도 없

는 것이나 모작은 극히 선의로 해석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을 구태여 부인하지 않는

다. 즉 잠재의식으로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모작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

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따라서 아무리 무의식적이었다 하더라도 모작의 혐의를 받는 불행한 결과가 되지 않도

록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모작도 그 한계를 말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표절의 경우보다는 훨씬 신축성이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악보를 놓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악보 없이 귀로 들어서—무드(mood)만으로 모작의 여부를 가려내

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절과 모작의 중간형태

    이 밖에  「모작적 표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표절과 모작의 중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작 혐의가 짙은 표

절— 즉 모작에 가장 가까운 표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중간 형태의 것이 생겨났느냐 하면 방송가요 

심의에 있어서 표절과 모작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 표절곡 만이 방송금지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와 같

은 모작적 표절을 일삼는 족속들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표절에 준해서 역시 금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지능적 표절이나 지능적 모작보다도 한층 더 차원이 높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표절 내지 모작, 모작적 표절과 같은 행위가 대중가요계에서 하루속히 그 뿌리가 뽑아짐으로써 다시는 표절문화란 

말이 나돌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비단 일본 것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것이든 간에 원곡을 도둑질하거나 흉내 내

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아래에서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양식良識을 항상 가져야 할 것

이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오페라의 왕인 베르디(Giuseppe F. F. Verdi,1813~1901)의 일화를 소개하련다. 특히 멜로

디의 천재였던 그였지만 일단 곡이 완성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음악도서관이었다고 한다. 즉 도서관

에 가서 선배 또는 동료 후배의 곡을 모조리 조사해 보고 자기의 곡과 같거나 비슷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 있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양심적인 행동인가?

   우리도 베르디을 본받는다면 이 땅에서 표절가요니 표절문화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 같다.

< 1969. 2. 世代 > 


